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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에 보내온 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어린이청

소년 도서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화, 동시, 청소

년 소설, 청소년 시, 그림책, 창작 옛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과학 공상 소설을 비

롯한 각 장르마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작품들이 나왔다. 역사와 인물을

소재로 다룬 작품도 그 시대와 대상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

동시 부문이 여전히 식상한 소재와 표현 양식에 매여 있는 작품이 많다는 점은 아쉽

다.

2차 문학나눔 어린이 청소년 책은 모두 526종이 접수되었고, 1차 심의에서 4개 분과

에서 각각 35종씩 140종을 선정하였다. 2차 심의위원은 그 2차 심의 대상도서 140종

을 윤독하고 상중하로 나눠서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

쳐 최종 70종을 선정하였고, 예비도서 7종을 순위를 매겨서 선정하였다.

각 위원이 각자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서 높은 순부터 차례로 정렬한 다음에 같은 출

판사에서 4종이 넘는 두 출판사 책에서 4종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배제하였다. 또 같

은 작가 책이 두 권일 경우 두 책을 놓고 협의하여 한 권만 선정하였다. 동점 도서

들을 놓고 선정할 때 접수 종수의 비율에 따른 장르별 안배 문제와 더불어 신인작가

의 첫 발간 작품, 지역 소재 출판사, 전년도 미지원 출판사를 고려하였다. 특히 140

종에 대한 2차 심의는 1차 심의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려 뽑은 종수라는 점을 존

중하여 더욱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사 중 몇 가지 논점이 나왔다. 만화가 몇 권 응모되었는데 분과에 따라 만화를 배

제한 곳도 있고 선정한 분과도 있었다. 만화는 한국만화박물관이나 한국만화연상진

흥원을 비롯한 만화 관련 쪽에서 별도 공모나 지원제도가 있으니 장르별 안배에서

배재하기로 했다. 그림책은 그림은 참 우수하나 텍스트가 거의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되었다. 문학나눔이니 그래서 글이 있어야 하고, 글의 문학성을 중심으로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다음부터는 그림책 분야를 만들어서 그림책만 놓고

선정하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 동화나 동시에서 생존하지 않는 작가 작품은 배제하

였으므로 옛이야기를 재화한 책은 빼기로 했다. 다만 재화라 하더라도 현저하게 창

작성이 돋보이거나 온전히 새롭게 창작한 옛이야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

다. 어린 시절 이야기는 수필 영역으로 가야 하는 책이나 어린이 책을 성인 수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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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보내기보다는 동화 장르에 포함시켜 검토하였다.

또 끝으로 문학나눔 도서가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으로 보급되는 점을 조금 고

려하기도 하였다. 또 두 출판사 책이 동점일 때는 가능한 작은 출판사나 지역 출판

사. 작가가 처음 내는 책 등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번 심의 도서들은 전반적으로 동시 부문보다 동화 부문에서, 또 전통적

인 동화 문법에 충실한 동화보다 우리 시대의 문제성을 탄탄한 구성력으로 조망한

청소년소설과 다양한 기법을 시도한 그림책 부문에서 돋보였다. 또한 그 부문에 젊

은 작가군이 더 많이 분포해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한편으로 아동문학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심과 동심이 어우러지고 시적 형상화가 잘 이루어진

많은 동시집 출간과 문학적 성취를 이룬 순수 동화가 다양하게 창작되기를 기대해

보게 했다. 같은 인물 이야기나 역사를 다룬 동화가 동점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잘

다루지 않았던 시대나 사건을 다룬 책을 우선 선정한 경우도 있다.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들이 주관 측에 몇 가지를 제안하기로 하였다. 첫째는 다음부

터는 그림책을 독립분과로 하기를 강력히 건의하였다. 그림책은 3살 어린이부터 80

노인까지 볼 수 있는 예술로 종수도 많으니 그림책 분과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인이 시, 소설, 수필, 평론이고 어린이․청소년이 하나도 있는데, 보다

합리적으로 하려면 어린이․청소년도 동화(청소년소설 포함), 동시(청소년시 포함)

수필이나 교양(수필, 역사, 인물, 지식정보, 희곡*학습 참고서는 제외)으로 나누어서

배분을 하면 훨씬 전문성을 살리기가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끝으로 문학나눔에 선정

된 출판사는 작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인세를 사업 종료 한 달 안에 별도 지급

해야 한다고 미리 공고문에 넣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하였다. 앞으로 이 사업

은 작가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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